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16.(일) 14:00 배포 2023. 7. 16.(일) 

호우 대비 에너지‧산업시설 안전관리 철저
- 산업부, 집중호우 관련 에너지‧산업시설 안전점검 회의  -

  주말 중 집중호우로 발전용 댐인 괴산댐 월류, 일부 세대 정전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산단 등 주요 산업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7. 1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하였다.

  7. 15.(토) 오전 월류 발생으로 하류 지역 홍수 우려가 있던 괴산댐의 경우, 

수위가 계획홍수위 아래로 이미 하락하였고 기상예보 등 고려 시 향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의 해제건의(09:26)를 

받아 관련 지침(매뉴얼)에 의거 7. 16.(일) 09:42 분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괴산댐 수위가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상승한 7. 15.(토) 05:17을 기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전력정책관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해 왔다. 

위기경보는 해제되었으나, 산업부와 한수원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전력설비, 도시가스 등 주요 에너지 기간시설, 산지 태양광 

등 호우 취약시설, 주요 산단 등 핵심 산업시설의 피해 상황 및 설비관리 

상황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호우로 인한 전주, 전선 등 배전설비 손실로 

지난 7. 13.(목) 이후 약 3.7만 세대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98.7%에 

이르는 3.6만 세대는 복구 완료된 상황(7. 16. 06시 기준)이라고 밝혔으며, 

잔여 정전세대들도 도로 상황 등 여건이 확보되는 되는대로 신속히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2차관은 “집중호우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는 

잠시라도 공급에 지장이 있으면 국민 생활에 불편이 큰 만큼 빈틈없는 설비안전 

관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 상황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안전한 복귀까지 필요한 

지원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진선 (044-203-3891)

     



참고참고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3.7.16(일) 14:00, 2차관 집무실(세종청사)

□ 참석자

ㅇ 주재 : 2차관

ㅇ 참석 : 에너지정책실장, 전력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지역경제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장,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산업재난담당관 등

□ 세부 순서

시    간 순    서 비    고

14:00~14:05(’5) 모두발언 2차관

14:05~14:10(‘5) 산업부 소관시설 수해 현황 산업재난담당관

14:10~14:15(‘5) ‘괴산댐’ 관련 상황 보고 전력산업정책과장

14:15~14:25(‘10) 가스시설, 산지태양광, 주요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 보고 관련 간부

14:25~14:45(‘20) 토론 및 마무리 참석자 전원


